
제4물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 화학산업이 2 0 0 2년을 접으면서 바야흐로 격변기에 접어들고 있고, 2003년에는 다시 한번 요동을 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곪아터진 부실을 거둬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시

장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도약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기대되는 측면도 있

다.

현대석유화학 인수를 둘러싸고 호남석유화학- L G화학 컨소시엄에 북미의 Koch Industries가 강력한 도전

장을 내미는가 하면, 프랑스의 A t o f i n a는 삼성종합화학의 지분 5 0 %를 인수키로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삼성

종합화학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디아의 Reliance Industries는 고합에서 분리된 K P케미칼 인수전에

뛰어들어 일본 M i t s u b i s h i와 경쟁하고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한국 화학섬유산업의 효시나 다름없는 고합은 문을 닫게 됐고, 1990년을 전후해 한

국 석유화학산업에 회오리를 일으킨 장본인인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도 이름표를 바꿔 달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 뿐이 아니다. 대한유화, 대림산업, SK 등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효시를 자처하는 3사도

이미 자생력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고, 2003년에는 역시 명함을 바꾸지 않으면 아니될 시점이 아닌가 생

각된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을 풍미해온 4사와 1 9 9 0년을 전후해 바람을 일으킨 2사가 2 0 0 2 - 0 3년을 종점으로 퇴출

되게 됐다는 점은 현재 존재하는 화학산업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줄 것이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점과 함께 살아남을 방안을 찾지 못하면 역시 퇴출될 수밖에 없는 매정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왜 그러할 수밖에 없는지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화학산업 관계자들이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

을 것이다.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도 거의 짐작하고 있을 것이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도 이미 깨달았을 것이다.

한국 화학산업 관계자들이 방법을 모르고 대안이 없어서 마냥 앉아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해법을 실행하고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용기가 나지 않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나

하루빨리 대안을 찾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니 참으로 안

타까울 수밖에 없다.

자본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마케팅능력이 탁월하지도 않지 않은

가 말이다. 갈수록 사나워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거의 찾을 수 없으니 문제이다. 아

니 생존방안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고사성어를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한국 화

학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이고, 무엇을 개선해야 생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 화학기업들은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뛰어나 더 이상 뒤따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것이고, 중동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저코스트 석유화학제품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으며, 중국은

1 2억명이 넘는 거대한 수요층을 바탕으로 미국 및 유럽자본을 무더기로 유치하고 있다. 거기에 인디아와

동남아가 머지않아 저력을 발휘할 것이 분명한 상태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거대한 컴플렉스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장 하나라도 건설하려면 외국자본을 들여와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외국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플랜트를 건설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고부가가치제품

을 생산할 수도 없다. 자원이라도 풍부하다면 코스트 경쟁이라도 해보련만 석유화학 원료는 100% 수입한

다고 보아도 별 무리가 없다.

따라서 대안이라고는 인력밖에 없는 상태이다. 화학산업 관계자들이 경영자, 중간관리자, 실무자, 공장



운영자를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지 않으면 앞날을 보장받을 수 없는 급박한 지경에 이르

렀고, 언제 퇴출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마냥 앉아서⌜세월아 네월아⌟하고 있을 시간이 없고, 무엇인

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말이다.

W T O와 I M F는 무엇이고, 한국 화학산업이 처한 현실은 또 무엇인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무

엇인지 정확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한국 화학산업, 아니 석유화학산업에 휘몰아치고 있는 한겨울의 광풍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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